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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강연❚ 2002년 1월 24일

 MBC 특별생방송 "선택 2002,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다음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모두 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극복에 정말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

니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경쟁력 있는 나라, 

그리고 환경과 문화의 수준이 있는 선진문화국가, 

그리고 아시아의 질서를 앞장서 주도하는 아시아의 중심국가, 

이것이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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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개의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통합 즉 동서화합, 그리고 정치개혁입니

다. 

부정부패의 청산도 경제의 성공도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원칙과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된 나라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

다. 

동서가 화합해야 노사화합도 이룰 수 있고, 남북 간의 화합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될 때라야 

비로소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겨뤄 승리할 수 있는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동서화합부터 먼저 해결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발짝도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 첫번째 과제가 정치의 동서구도를 해체하고, 

우리 정치를 정책구도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저는 대통령에 되려는 것입니다. 

비전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비전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말하고, 그리고 진실로서 말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비전이

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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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원칙을 가지고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웠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90년 3당합당 때 저도 따라갔더라면 3선 4선 편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아니라서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 함께 갔던 사람과 운명의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저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화합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4번씩 떨어지면서 도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도가 동서대결구도가 될 것이냐, 동서화합의 구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선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해서 정치개혁을 이루고 동서화합을 이루고 

그리고 원칙이 승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또 역사에게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